
LPG, 국제가격 상승으로 “시름”
프로판・부탄 3개월 연속 올라 … 서민물가 안정시책에 눈치만

국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과 비례해 수입기업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시책에 대선까지 겹쳐 국제가격 상승분을 국내 공급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따르면, 사우디의 국영기업 아람코(Saudi Aramco)는 11월 프로판(Propan) 가스의 국제가격을 톤당

1050달러, 부탄(Butane) 가스 990달러로 각각 결정했다. 10월에 비해 25달러씩 오른 것이다.

LPG 수입기업인 E1과 SK가스는 아람코가 내놓는 국제가격을 토대로 다음달 국내 공급가격을 책정하며, 12

월 공급가격은 11월 말 최종 결정된다.

최근 4개월 동안 프로판 수입가격 추이를 보면 8월 775달러, 9월 970달러, 10월 1025달러, 11월 1050달러로

상승곡선이 가파르며, 부탄가스도 8월 775달러, 9월 930달러, 10월 965달러, 11월 990달러로 비슷한 흐름을 보

이고 있다.

국제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뛰어오르면서 수입기업들의 한숨도 늘어나고 있다.

LPG 수입기업들은 국제제품을 그대로 들여와 시장에 유통하기 때문에 국제가격이 국내 공급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제는 가정 난방용이나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LPG가 <서민연료>라는 특성이 있어 가격 인상요인이

있다고 무턱대고 공급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데 있다.

국제가격이 8-10월 3개월 연속 오르는 사이 수입기업이 국내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은 10월 1번뿐이며, 9월

과 11월은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동결했다.

현재 300원 안팎의 인상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 11월 국제가격마저 오르면서 가격인상 압박은 커지고 있으

나 12월 공급가격을 올리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민물가에 민감해지는 대선이 눈 앞에

있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국제 LPG 가격 상승액을 고려하면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율 하락으로 수입대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난방용 수요 증가 등으로 당분간 국제 LPG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기업들의 고민

도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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